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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tress by self-concept on the influence of 

ego-resiliency on school adjustment in children.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278 4th-graders, who 

completed self-report questionnaires designed to assess ego-resiliency, school adjustment, self-concept, 

and stress. The results indicated the following: First, stress mediated the effect of ego-resiliency on 

school adjustment. Second, self-concept moderated the effect of stress on school adjustment. Third, the 

mediating effect of stress on the influence of ego-resiliency on school adjustment was moderated by 

self-concept. The mediating effect of stres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when self-concept was positive, 

bu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when self-concept was negative. Methods to improve children’s 

school adjustment are also includ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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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삶에 더 큰 비중을 차지

하게 되는 학교생활은 아동에게 집단생활에서 요

구되는 책임감과 자립심을 가르쳐주고 구성원들

과의 관계에서 소속감, 협동심, 배려, 공감 능력 등 

사회정서적 능력을 획득하도록 해준다. 그러나 학

교생활은 학업이나 교우관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스트레스를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어려움의 원천

이 되기도 한다(Kamtsios, 2012; Park, 2011).

학교적응은 아동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환경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구체적으로 학교적응

은 학교생활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교우나 

교사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하며 학교의 규범

에 맞게 자신을 조절하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

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C. Choi, 2003; 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 Lynch & Cicchetti, 1997). 초등

학교 시기의 학교적응은 이후 청소년기의 학교

생활이나 성인기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Bagwell, Newcomb, & Bukowski, 1998),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이 초등학생의 성공적인 학교

생활에 기여하는 변인들을 밝히는 데 주력해왔

다.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되며, 개인적 요인 

중에서는 자아탄력성과 자아개념, 그리고 환경

적 요인 중에서는 스트레스가 주요한 변인인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자아탄력성과 자아개념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도움을 주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 먼저 자아

탄력성은 상실이나 고난, 역경을 경험하는 상황

에서 경직되지 않고 융통성 있게 반응하는 경향

성(Block, 2002), 또는 환경의 요구에 맞게 긴장

이나 인내의 수준을 조절하기 위해 자아를 통제

하는 능력(Block & Kremen, 1996)을 뜻한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학교에 잘 적응하며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Ha & Lee, 

2009; Kim, Oh, & Choi, 2005; Park & Park, 

2010; Song, Kim, & Hwang, 2011). 

또, 자아개념은 자신에 대한 서술적이고 평가

적인 표상 체계를 일컫는데 자신에 대해 특정한 

감정을 갖게 하고 행동 방식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Harter, 1996). 아동이 스스로에 대해 신뢰

를 가지고 능력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긍정적 

자아개념을 발달시키지만 스스로에 대해 확신

을 갖지 못하고 자신감이 없으면 부정적 자아개

념을 발달시킨다. 자아개념이 긍정적인 아동은 

학교에서 친구나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학

업을 잘 수행하며 규칙을 잘 지키고 학교행사에 

의욕적으로 참여하는 등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무리 없이 이행함으로써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

다. 이에 반해 자아개념이 부정적인 아동은 학

교의 물리적 환경 및 사회적 관계 등 전반적인 

측면에 어려움을 느끼고 부적응적인 행동을 발

달시킬 가능성이 크다(C. Choi, 2003; Kim & 

Heo, 2004; Shin & Do, 2000).

한편, 스트레스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위험요

인으로 작용한다(Morales & Guerra, 2006; Oh, 

Ahn, & Kim, 2011; Woo & Park, 2009). 스트

레스를 많이 경험할 경우 내면화 및 외현화 문

제가 초래되며(Ji & Lee, 2012; Lee & Lee, 

2004), 주관적 안녕감이 낮아져 생활에 불만족

을 느끼게 된다(Park, 2011). 아동의 활동반경이 

넓어지면 스트레스원이 더 다양해지는데, 청소

년기에 이르면 특히 학교 관련 스트레스가 보다 

증가하여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진다

(Statistics Korea, 2012). 초등학생 시기에 학교

적응에 실패하는 경우 청소년기에 이르러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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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udy model

심각한 형태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으며 심지어 

학업 중단이나 학교 중도탈락의 문제로 확대될 

여지도 있으므로(Lee, 2012), 스트레스의 부정

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고 학교적응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자아탄력성, 자아개념,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자아탄력

성과 자아개념 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고, 이 두 

변인들과 스트레스 간에는 부적 상관이 있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자신의 정체성에 대

해 명확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Klohnen, 

1996), 자아개념이 긍정적이다(Yoon & Lee, 

2009). 또, 자아탄력성은 불안에 대한 민감성을 

완화시키며(Block & Kremen, 1996), 긍정적 정

서를 유발하여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킴으로써 

스트레스를 덜 지각하도록 한다(Park, 2013). 따

라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자아탄력성이 

낮은 아동보다 스트레스를 덜 경험한다(Hyun 

& Park, 2005; Kim & Hwang, 2003). 또 한편, 

긍정적 자아개념은 스트레스의 수준을 감소시

키는 역할을 한다(Kim, Kim, Yoo, & Shin, 2011; 

Roh & Hwang, 2013).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

해보면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성을 줄여 아동으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덜 

지각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적응을 증진시키며, 

자아개념은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부

정적인 영향을 완충한다고 예측해볼 수 있다. 

그동안 학교적응을 다룬 연구들은 학교적응

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찾고 그 영향력을 

분석하는 탐색적 수준에 그침으로써 각 변인들

이 서로 어떤 연관성을 이루면서 아동의 학교적

응에 기여하는지를 다루지 못했다. 특히 학교적

응과 관련 있는 변인들 간에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조절된 매개효

과는 매개효과와 조절효과가 결합된 것으로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통해 종속변수에 미치

는 영향이 조절변수에 의해 변화되는지를 알아

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학교적응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으로서 자아탄력성, 자아개념,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Figure 1

과 같이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그리

고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자

아개념이 조절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또

한,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를 거쳐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자아개념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변인들 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게 되면, 자아탄력성을 발달시킴으로써 

학교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자

아개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

다. 또, 본 연구를 통해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

를 감소시킴으로써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고 할지라도 그 영향력이 자아개념에 의해 변화

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학교부적응을 나

타내는 아동의 심리적 원인을 파악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실제적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아동의 학교적응

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아동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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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적응뿐 아니라 교사의 효율적인 학급운영

을 위해서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이 학교적

응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2> 자아개념은 스트레스가 학교적

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연구문제 3>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를 매개

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자

아개념에 의해 조절되는가?

Ⅱ. 연구방법

1.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P시에 소재한 2개 

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 아동 278명(남아 141

명, 여아 137명)이었다. 

초등학교 4학년은 고학년에 접어들면서 저학

년 때보다 학업 능력이 더욱 강조되고 학업 내

용이 심화되므로 스트레스와 학교적응 문제가 

증가하는 시기이지만, 그동안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한 연구는 5～6학년에 집중되어 온 경향이 

있다. 몇몇 연구(Jung, 2003; Sim, 1998)의 결과 

전반적인 스트레스나 친구관계 스트레스 수준이 

5, 6학년보다 4학년에서 더 높다고 보고되기도 

한 만큼 본 연구는 4학년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와 학교적응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연구도구

1)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

한 척도를 사용하여 알아보았다. 이 도구는 14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

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척도

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

아탄력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는 .85였다. 

2)스트레스

스트레스는 Han과 Yoo(1995)의 척도를 사용

하여 알아보았다. 이 도구는 부모 관련 스트레

스 8문항, 가정환경 관련 스트레스 7문항, 친구 

관련 스트레스 7문항, 학업 관련 스트레스 7문

항, 교사 및 학교생활 관련 스트레스 7문항, 주

변 환경 관련 스트레스 6문항 등 총 6개 요인에

서 4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

우 그렇다’(4점)까지 4점 척도에 표시하도록 되

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많음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95였다.

3)자아개념

자아개념은 Bornholt(2005)의 Ask-Kids를 사용

하여 알아보았다. Ask-Kids는 취학 전 유아에서

부터 만 12세 아동에게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위

해 제작된 자아개념 측정 도구로서, 아동의 연령 

증가에 따른 자아개념의 발달과정을 단일 도구로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간결한 지

시어와 그림이 제시되어 있어 아동이 흥미를 가

지고 참여할 수 있다. 이 도구는 읽기(reading), 수

(number), 그리기(drawing), 신체 움직임(movement), 

친구관계(friends), 소속감(belonging), 의사소통

(communication), 개인적 특성(individuality), 신체

(body), 외모(appearance) 등 10가지 하위 영역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영역은 해당 영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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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아동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5개의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검사지는 각 영역별로 그 영역을 묘사하는 

그림이 제시되어 있고, 그 아래에 문항별로 질

문내용과 이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1개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개(매우 그렇다)까지

의 점이 그려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개

념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는 .94였다.

4)학교적응

학교적응은 Ryoo(1999)가 제작한 도구를 일

부 수정한 S. Choi(2003)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습활동, 규칙

준수, 학교행사 등 5개 요인에서 각 3문항씩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

렇다’(5점)까지 5점 척도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에 잘 적응함을 뜻

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는 

.86이었다.

3.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2년 12월 한 달 

간 실시되었다. 연구대상 아동들의 담임교사를 

통해 설문지를 배부하고, 아동들에게 설문의 목

적 및 응답 요령을 안내한 후 설문지 작성을 부

탁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총 300부였으나 이 

중 부실하게 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한 278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4.자료분석

SPSS 18.0을 이용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

수를 산출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는 Baron과 Kenny(1986)의 인과관계전

략을 활용하였다. 조절효과 검증시에는 독립변

수와 조절변수를 평균중심화(mean-centering) 한 

후 상호작용 항을 만들어 투입함으로써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상

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경우, 그 효과 크

기의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Cohen(1988)의 

f²값을 산출하였다. 이 값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모형의 증분 설명량이 회귀분석 모형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설명량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

을 차지하는지를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서(Kim, 

Lee, & Bae, 2012), .02보다 클 때 조절효과가 유

의하다고 판단한다. 효과 크기가 유의한 경우, 

Aiken과 West(1991)의 제안에 따라 독립변인과 

조절변인 각각의 평균으로부터 ±1SD인 지점을 

선으로 연결하여 도식화함으로써 두 변인의 상호

작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두 단순회귀선의 기울기

와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Hayes(2013)의 

SPSS Macro 프로그램인 PROCESS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조절효과와 매개효

과가 여러 방식으로 혼합된 모형들을 분석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로서 최근의 연구들(Kim, Ma, 

Kim, & Lee, 2012; Lee & Lee, 2014; Shin & 

Kim, 2013)에서 선호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PROCESS 분석 방법 중 Model 14를 활용하였다.

Ⅲ. 결과분석

1.자아탄력성, 스트레스, 자아개념, 학교적응 

간의 상관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자아개념, 학교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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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r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Ego-resiliency Stress Self-concept School adjustment

Ego-resiliency 1

Stress -.32*** 1

Self-concept  .53*** -.31*** 1

School adjustment  .51*** -.29*** .56*** 1

***p < .001.

<Table 2> Mediating effect of stress between ego-resiliency and school adjustment

Model 1 Model 2 Model 3

DV: School adjustment DV: Stress DV: School adjustment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Ego-resiliency .58 .06 .51 9.80*** -.28 .05 -.32 -5.52*** .34 .07 .30 5.26***

Stress -.37 .07 -.29 -5.08***

***p < .001.

자아탄력성은 자아개념(r = .53, p < .001) 및 

학교적응(r = .51, p < .001)과의 정적 상관, 그

리고 스트레스(r = -.32, p < .001)와의 부적 상

관이 유의하였다. 이를 통해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개념이 긍정적이며 학교적응을 

잘하는 데 반해 스트레스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또, 스트레스와 학교적응 간에 부적 상관이 

유의하여(r = -.29, p < .001), 스트레스가 적을수

록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편, 자아개념은 학교적응과의 정적상관(r = .56, 

p < .001), 그리고 스트레스와의 부적 상관(r = -.31, 

p < .001)이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자아개념이 

긍정적일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학교적응

을 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스트

레스의 매개효과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를 통해 학교적응에 영

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를 보면 자아탄력성은 모형 1에서 학교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β =.51, p < .001), 

모형 2에서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유의한 영향

을 미쳤다(β = -.32, p < .001). 모형 3에서 매개

변수인 스트레스는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β = -.29, p < .001), 자아탄력성이 학

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모형 1에 비해서는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β = .30, p < .001). 이러한 결과는 자아탄력성

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스트레스가 부분

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3.스트레스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

개념의 조절효과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

개념이 조절하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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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oderating effect of self-concept between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Step Variables B S.E. β t R² △R² F

1

(Constant) 3.41 .03 116.02***

.32 65.89*** Stress -.17 .07 -.13 -2.51*

Self-concept  .53 .05  .51 9.85***

2

(Constant) 3.38 .03 113.36***

.36 .04 50.50***
 

Stress -.19 -.07 -.15 -2.84**

Self-concept  .51 .05 .50 9.78***

Stress × Self-concept -.35 -.09 -.18 -3.69***

*p < .05. **p < .01. ***p < .001.

<Figure 2> Interactional effect of stress and self-concept on school adjustment

Table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적응에 대

한 스트레스와 자아개념의 설명량은 32%였고, 

두 변인의 상호작용 항이 추가로 투입되었을 때 

설명량이 4% 증가하여 총 36%의 설명량을 나

타냈다(△R² = .04, △F = 13.58, p < .001). 자

아개념과 스트레스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함에 

따라(β = -.18, p < .001), 효과 크기 f²을 산출하

였는데 그 결과 f² = .06으로 나타나 유의성의 

임계치인 .02보다 커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이

로써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자

아개념에 의해 조절된다고 할 수 있다.

자아개념의 조절효과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

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스트레스와 자아개념

의 평균을 중심으로 ±1SD 지점을 연결하여 그

래프로 제시하면 Figure 2와 같다. Figure 2에서 

나타난 두 단순회귀선의 기울기가 유의한지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Table 4를 보면 자아개념이 M+1SD인 집단은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LLCI)과 상한값

(ULCI) 사이에 통계적 유의성이 없음을 의미하

는 ‘0’ 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아개념의 조

절효과가 유의하다. 그러나 자아개념이 M-1SD인 

집단은 하한값(LLCI)과 상한값(ULCI)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어 자아개념의 조절효과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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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ignificance of the simple slopes 

Self-concept B S.E. t LLCI ULCI

M-1SD .17 .08 .20 -.15  .18

M -.19 .07 -2.83** -.31 -.06

M+1SD -.39 .09 -4.38*** -.56 -.21

**p < .01. ***p < .001.

<Table 5>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elf-concept by stress

Variables
DV: Stress

B S.E. t

(Constant) 2.61 .14 18.50***

Ego-resiliency -.28 .05 -5.52***

Variables
DV: School adjustment

B S.E. t

(Constant) 1.50 .26 5.81***

Ego-resiliency .30 .06 4.66***

Stress -.13 .06 -2.00*

Self-concept .39 .06 6.71***

 Stress × Self-concept -.31 .09 -3.40**

*p < .05. **p < .01. ***p < .001.

의하지 않다. 또한, 자아개념이 M+1SD인 집단

의 기울기는 유의하지만(t = -4.38, p < .001), 자

아개념이 M-1SD인 집단의 기울기는 유의하지 

않다(t = .20, p > .05). 

이는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개념의 조절효과가 자아개념이 부

정적인 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자아개념이 

긍정적인 집단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즉, 자아개념이 부정적인 집단에서는 스트레

스 수준에 따라 학교적응에 차이를 보이지 않지

만 자아개념이 긍정적인 집단에서는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학교적응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

한다. Figure 2를 보면 자아개념이 긍정적인 집

단은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때보다 스트레스 수

준이 낮을 때 학교에 더 잘 적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개념에 의한 스트레스의 조절된 매개효과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개념이 조절하는지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를 보면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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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ignificance of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Mediator Self-concept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Stress

M-1SD -.02 .03 -.09 .03

M  .03 .02 -.01 .08

M+1SD  .08 .03 .03 .16

의한 영향을 미치며(B = -.28, p < .001), 학교적

응에 대한 스트레스와 자아개념의 상호작용 효

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31, p < .01). 

이는 매개변수인 스트레스가 종속변수인 학교

적응에 미치는 효과가 조절변수인 자아개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뜻한다.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

여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을 사용하여 조건적인 

간접효과를 알아보았다. 즉, 조절변인인 자아개

념의 평균을 중심으로 ±1SD 값에서 스트레스

의 간접효과가 통계적 유의성이 없음을 의미하

는 ‘0’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한 결과

는 Table 6과 같다.

Table 6을 보면 자아개념이 M+1SD인 집단에

서는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Boot LLCI)

과 상한값(Boot ULCI)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

지 않으므로 스트레스의 간접효과가 유의하지만, 

자아개념이 M-1SD인 집단에서는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Boot LLCI)과 상한값(Boot ULCI)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어 스트레스의 간접효

과가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자아개념이 M+1SD인 집단, 즉 자

아개념이 긍정적인 집단에서는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그 결과 학교적응이 높아

지나, 자아개념이M-1SD인 집단, 즉 자아개념이 

부정적인 집단에서는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고 하더라도 학교적응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Ⅳ. 논의 및 결론

아동이 초등학교에서 원만하게 생활하는지 

여부는 이후 청소년기의 학교생활 및 성인기의 

생활에도 일관적인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

에서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자아개념은 학교적응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다. 본 연구는 이 변인들 간의 관계를 

조절된 매개효과라는 관점에서 알아보았다. 즉,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를 거쳐 학교적

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자아개념이 조절하

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아탄력성은 학교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 한편으로 

스트레스를 거쳐 학교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자아탄

력성이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킴으로써 학교

생활에 더 잘 적응하도록 한다고 추측할 수 있

다. 이 결과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이 학교

에 잘 적응하며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는 연구들(Ha & Lee, 2009; Kim et al., 2005; 

Park & Park, 2010; Song et al., 2011)과 일치하

는 결과이며,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때 학교적응

도가 낮아진다고 밝힌 연구들(Morales & Guerra, 

2006; Oh et al., 2011; Woo & Park, 2009)의 결

과를 지지한다. 



10 Korean J. of Child Studies Vol. 35, No. 3, 2014

- 10 -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때 스

트레스가 부분적 매개역할을 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적응적인 학교생활을 위해서 자

아탄력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도움이 필요할 뿐 

아니라 아동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스트레스

에 대한 민감성을 줄이고 대처능력을 기르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자아개념이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

치는 효과를 조절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자아개

념의 조절효과는 자아개념이 긍정적일 때만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개념이 긍정적

인 아동은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때보다 스트레

스 수준이 낮을 때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아개념이 부정적인 아동은 스트

레스 수준에 따라 학교적응에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긍정적인 자아개념은 스트레스가 학교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완충해주는 역

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때

와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 때 모두 자아개념이 

긍정적인 아동들이 자아개념이 부정적인 아동

들보다 학교적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긍

정적 자아개념이 아동의 학교적응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개념이 긍정적일수록 스트

레스 수준이 감소한다는 연구(Kim et al., 2011; 

Roh & Hwang, 2013)와 같은 맥락에 있으며, 자

아개념이 긍정적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

한다는 연구(C. Choi, 2003; Kim & Heo, 2004; 

Shin & Do, 2000)를 지지한다. 

셋째,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아탄

력성이 스트레스를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는 자아개념이 긍정적일 때만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는 자아개념이 부정적일 때는 나타나지 않았고 

자아개념이 긍정적일 때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를 거쳐 학

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가 유의하려면 

자아개념이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자아탄력성은 스트

레스를 완화시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과정에서 아동의 자아개념이 긍정적이면 학

교적응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학교부적응 문제를 

최소화하고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이 자아탄력성을 강화시키고 긍

정적인 자아개념을 발달시키도록 돕고, 아동에

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을 차단하거나 감소시

켜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줄이는 한편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기술을 지도하기 위해 노

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의 관계를 그간 연구된 바 없는 조

절된 매개효과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동이 가진 자아탄력성의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학교적응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긍정

적 자아개념이 필요함을 밝혔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처럼 긍정적 자아개념은 자아

탄력성 및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면서 아동으

로 하여금 학교에 대해 좋은 감정과 태도를 형

성시키고 교우관계를 비롯해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만족을 느끼도록 하여 학교에 보다 잘 적

응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아동 스스로가 자아탄력성과 같은 강점을 가

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자신에 대한 생각과 태

도를 긍정적인 방식으로 변화시켜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부모와 교사

가 아동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신뢰를 표현하

고, 아동이 과도한 요구나 압력으로 인한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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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를 경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폭력이나 따돌림 등 

학교적응의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현 시

점에서 교사가 아동의 학교적응력을 높이고 효

율적으로 학급을 운영하기 위해 설정하여야 할 

상담 및 개입의 방향과 내용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특정 지역에서 한 연령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 수집을 아동

의 주관적 보고에만 의존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지

역에서 여러 연령층의 아동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아동들을 비교 관찰함으로써 객

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교사평가가 추가되어

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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